
대만 방척회 주최 2009 A/W 판 텍스타일 페어  

– 고품질의 소재·제품을 전시 

‘2009 A/W 판 텍스타일 페어(Pan Textile Fair)’가 2008년 11월에 오사카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페어에는 25사(社)·공업 조합(工業組合)이 참가하여, 질이 

좋은 하이패션(high-fashion), 하이 텍스타일(high textile)이나 어패럴, 액세서리 

(accessory) 등을 전시하였다. 

 ◎ 고품질·고기능 소재를 핵심으로 

창득 국제(創得 國際)는 17년간의 니트 전문 회사이며, 각종 고기능 니트 

생지(各種 高機能 knit 生地)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 기업은 대체로 

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판매시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구미(歐美)로 

판매 시장을 넓히고 있다. 

중심이 되는 것은 니트 기포에 라미네이트 가공(laminate 加工)한 소재로, 2

층, 2.5층, 3층을 포함하고 있다. 방풍(防風)·방수 투습 효과(防水 透濕 效果)를 

기본으로, 원적외선 등의 특수한 효과도 늘릴 수 있다. 2층은 기포 + 필름

(film)이고, 2.5층은 기포 + 필름 + 프린트, 3층은 기포 + 필름 + 기포로 구성

되며, 기포는 니트만이 아니고 직물도 가능하다. 가볍고, 얇고 기능성이 스포

츠용 재킷(jacket)이 주된 용도이다. 

이외에도 죽탄(竹炭) 섬유를 사용한 페트용 소취 매트(PET용 消臭 mat) 등

도 전시되었다. 

니트 생지 메이커인 오미 침직(澳美 針織)은 13년 동안 미세스 웨어(mrs. 



wear) 용도로 특화해 왔는데, 5년 전부터는 스포츠웨어(sportswear) 용도로 분

야를 넓히고 있다. 현재, 미세스(婦人) 용도는 절반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나

머지 반은 구미(歐美)로 수출된다. 스포츠용도 구주(歐洲)가 40%, 미국이 

30%, 일본이 30%의 비율로 수출되고 있다. 판 텍스타일에서는 쌍방(双方) 모

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원형편(円型編)을 가장 많이 생산하면서, 트리코트(tricot knit)도 일부 생산

하고 있으며, 소재는 폴리에스터, 나일론, 폴리에스터·면 혼방(混紡) 등이다. 

스포츠 용도로는 각종 기능사를 사용한 흡한 속건, UV컷(Ultra Violet cut), 항

균 방취(抗菌 防臭) 등의 기능성을 붙여주고 있다. 골프(golf), 사커(soccer), 사

이클링(cycling), 테니스(tennis), 러닝(running) 등의 폭넓은 용도를 생산하고 

있다. 

입상(立祥) 실업은 나일론을 주력으로 하는 가공사 메이커이며, 처음으로 

이번 판 텍스타일에 참가하였다. 이 기업은 나일론 가공사 염색사로 ‘에코텍

스 규격(ECO-TEX 規格) 100 클라스(class) 1’의 인증을 땄다. 년산(年産) 능력

은 염색 안한 흰 실이 7,200톤, 염색사가 2,400톤, 가연기는 모두 5년 이내에 

설치한 신예 설비(新銳 設備)이며, 특히 콘 와인더(cone winder)는 가동한지 2

년이 안되며, 벨트 트래버스(belt traverse)식으로 실을 감아올리는데 균정성(均

整性)과 해서성(解舒性 : 풀리는 상황)이 좋은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판매 대상은 전혀 가공하지 않은 실이 50%이며, 염색사는 70%가 수출된다. 

시장은 세계로 넓어지고 있으며, 스웨터(sweater) 용도의 수요가 늘고 있는 

방글라데시로 많이 공급되고 있다. 토털 코스트(total cost)가 낮고, 품질이 좋

은 것을 무기로 일본 시장을 노리고 있다. 

윤태 전구(潤泰 全球)는 2007년부터 판 텍스타일에 출품하고 있다. 이 회사



는 초세번수(超細番手) 등의 고급 면셔츠지의 시리즈와 기능 소재를 출품하

여 일본 시장으로 침투하려고 하고 있다. 

블루 바이블(Blue Bible)이라고 하는 블루계의 면 셔츠지 기획(綿 shirts地 

企劃)은, 240수 이합 연사(二合 撚絲), 200수 이합 연사, 170수 이합 연사의 면

사로 더블 머서라이징 가공(double mercerizing 加工)을 하고 있다. 이외에 차

별화 옥스퍼드(差別化 oxford), 인디고(indigo) & 피그먼트(pigment) 가공의 초

세번수 직물(超細番手 織物)뿐 아니라 면과 실크(silk), 울(wool), 리넨(linen) 

등과의 복합 직물(複合 織物)의 컬렉션(collection) 등도 있다. 

기능성 소재는 에코(ecology)와 연결되어 있다. ‘코코야자(coconut)’를 원료로 

한 탄화 소재인 ‘코코 + 차콜(charcoal : 숯) (遠赤外線, minus-ion, 방취 효과)’

을 비롯하여, 해초탄 섬유(海草炭 纖維)나 밀크 카제인 섬유(milk·casein 纖維) 

등을 갖추고 있다. 

사염 전업(絲染 專業)의 오화 섬유 염정(五和 纖維 染整)에서는 연구 개발

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계채 실업(季彩 實業)이 판 텍스타일에 처음으로 

출품하였다. 예전에는 일본으로 수출도 하였었는데, 미국으로 수출을 돌리면

서, 수출 루트(輸出 route)도 완전히 끊어졌다. 그러므로 계채 실업은 일본 시

장을 새로 개척하려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사염 공장과 편성 공장을 돌리고 있으며, 팬시(fancy)사를 베이

스로 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경편에서는 여러 위사를 넣어 줌으로

써, 스트레치성(stretch性)과 함께, 포백(布帛 : 직물, 피륙)과 같은 안정성이 

있는 쾌적한 캐주얼 소재 등을 개발하고 있다. 소재는 아크릴(acril), 울(wool), 

알파카(alpaca), 모헤어(mohair), 앙고라(Angora) 등으로 되어 있다. 



수출 시장의 중심은 독일·영국이며, 프랑스, 네덜란드(Olanda : Netherland)로

도 수출되고 있다. 계채 실업은 3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인 기질(職人 氣

質) 종업원의 기술을 살려, 좋은 품질을 요구하고 일본 시장으로 다시 도전

하고 있다. 

 ◎ 다양한 고품질 제품으로 일본 시장 개척 

텍스타일 메이커(textile maker)인 목통 실업(木通 實業)은 어패럴을 주체로 

출품하고 있다. 이 회사는 베트남 봉제 공장(Viet Nam 縫製 工場)인 통우 섬

유 공업(通宇 纖維 工業)은 1,050명의 종업원이 있으며, 월산 능력은 니트 의

류가 33만 매(枚), 포백(布百) 의류가 9만 매로 도합 42만 매가 되며, 신사(紳

士)·부인의 폴로(polo) 셔츠, 팬츠, 니트 셔츠 파자마, 트레이너(trainer wear), 

재킷(jacket) 등을 생산하고 있다. ‘목통’의 직물과 편물을 주체로 하면서 대만 

제품도 사용하고 있다. 수출지는 미국이 90%, 구주(歐洲)가 5%, 일본이 5%이

다. 일본으로의 수출 비율은 부인 의류가 65%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으로의 

수출은 아직 작지만, 생지로부터 봉제까지 일관 생산 체제에 의한 품질과 서

비스의 높은 수준을 목통을 일본 바이어에게 열심히 제안하고 있다. 

동긍 기업(東肯 企業)은 양말을 전업으로 하고 있으며, 컴퓨터화(computer

化)된 편기로 기능성이 높은 스포츠용 양말이나 브랜드 메이커(brand maker)

에 의한 캐릭터가 들어있는 양말을 OEM(注文者 brand에 의한 생산)으로 생

산하고 있다. 이 회사는 대만과 중국에 공장이 있으며, 월산 능력은 대만이 

5만 더즌(dozen : 12개), 중국이 8만~10만 더즌 정도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것

은 70%가 구주로 수출되며, 30%가 중국 국내에서 판매된다. 수량의 규제 관

계로 미국으로는 수출을 하지 않고 있다. 대만에서 생산된 것은 전량을 일본, 

구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2008년에 대만의 수출은, 미국 수출이 경기가 나빠지면서 줄고 있으며, 가

격도 떨어져 2007년과 비교하여 20%나 줄었다. 반대로 일본으로의 수출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는 브랜드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고

객의 요망에 맞추어, 다품종, 단납기, 소로트의 주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품질 향상에 힘을 쓰고 있다. 

우경(佑璟)은 창립 이래로 2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니트 소품의 OEM 전

문 기업이다. 일본의 시마 세이키 제작소(島 精機 製作所)의 편기로 비니

(Beanie : Calotte – 카톨릭 층이 쓰는, 테투리 없는 둥근 모자), 머플러(muffler), 

장갑, 헤드 밴드(head band), 삭스(socks : 짧은 양말) 등을 생산하고 있다. 주된 

생산 거점은 중국 항저우시의 항저우 우준(杭州 佑駿) 공장이며, 더욱이 스판

덱스(spandex)로 만든 ‘잘 늘어나는 글로브(globe : 공)’의 전문 공장은 항저우

시와 가까운 이우시(義烏市)에 있다. 

소재는 아크릴(acril), 울(wool), 아크릴·울 혼방(混紡), 면이나 나일론 혼방

(混紡) 등으로 되어 있다. 고객의 디자인을 받아서 생산하고 있는데, 주문자 

브랜드로 설계, 생산하는 ODM이 과제로 되어 있다. 

수출 대상 고객은 미국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구주가 20%, 일본이 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으로의 수출 비율은 작지만, 안정되어 있다고 한

다. 앞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다채로운 상품을 전면적으로 어필하려고 생

각하고 있다. 납기(納期)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국 쪽이 엄격하며, 일

본으로의 수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